
추모 말씀

  세연을 다하신 김영삼 전 대통령의 일생의 노고에 애도의 마음을 함께 하나

이다.

  어려운 시절 우리나라와 국민의 큰 나무였으니, 그 그늘 아래서 나라와 국

민의 안위를 위하고자 하는 많은 사람들에게 청정한 지혜의 광명을 열리게 하

였나이다.

  민주화에 기여한 공덕은 미래를 열어주는 바탕이 되었으니, 민주화의 가치가

빛을 내고 투명한 사회의 상승으로 이어져 나라와 국민의 유익함에 다다르고,

일평생 개혁과 민주화의 열의는 미래의 성취에 큰 힘이 되어줄 지이다.

  바르고 투명한 사회를 향한 굳은 의지와 헌신의 마음으로 일생을 봉사와

정진을 다하셨으니, 심신은 더욱 청정하고 강건하여 국민을 위하는 모든 사

람들의 앞길에 비춰질 지이다.

  이제 다시금 어려운 시절에 민주화를 갈망했던 사람들의 마음으로 돌아오

신 것, 그들의 마음에 머무르는 것이니, 언제나 모두에게 지혜의 힘이 되어 주

소서.

  명복을 비는 수많은 추모의 마음이 이렇듯 모이였으니, 민주화와 자유평

등의 가치가 이 땅에 실현되고 모두 함께 향기로운 자취에 감응할 지이다.


